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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품목                                       

연초 대비 2013년의 농산품 수입양은 11프로 상승했지만 수입액은 1프
로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입단가
가 9프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3사분기 동안 떨어진 식물성 기름, 
유제품, 설탕, 다른 열대 제품들의 가격이 이번년도 총 수입량 증가를 
상쇄시켰다. 2013년 총 수입액은 작년 예상보다 60억불 낮고, 2012년도 
보다 1.6프로 상승한 1050억불로 예상된다.

총 수입양은 이번 3사분기동안 19프로 올랐고 지난 3사분기에는 평균 
10.7프로의 수익을 냈다. 이러한 상승세는 2014 회계연도 수입액이 전
년도보다 7.6프로 올라 1130억불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일맥상통한다.

물가 하락뿐만 아니라 실질 구매자의 소비 증가율이 지난 3사분기 동안
은 평균 0.8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비 지출 약세는 지난 12개
월 동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평균 0.9프로인 것과 상응한다. 지난해와 
최근 봄, 음식에 대한 지출이 비교적 더뎌지면서 물가가 낮아졌고 이는 
미국 수입량이 하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음식 서비스(집 밖에서 먹는 
외식)에 대한 지출은 지난해 2.5프로 증가하여 앞으로의 전망이 다소 밝
은데, 이는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면 집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소비 지출 또한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설탕, 커피, 코코아, 천연고무의 평균 단가가 10프로 하락하면서 이 품
목들의 전체 수입액이 35억불 하락했는데 이는 다른 수입품들로부터 얻
은 수익을 상쇄시킨다. 설탕과 열대제품들이 유일하게 2012년보다 2013
년에 수입총액이 줄어들었는데 2013년 예상 수입 수익이 16억불로 생각
보다 적은 것은 이에서 기인한다. 2014년 열대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열
대 제품의 가격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후 수개
월간 열대 제품의 전체 수입액과 수입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2012-14년 미국의 품목별 농업수입액과 수입량



2013년 원예 제품의 예상 수입가격 하락으로 가공 과일, 야채, 각과류 
그리고 절화의 가격이 떨어졌다. 수입 와인과 맥주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하면서 예상치가 낮아졌고 특히 맥주 수입양이 줄어들었다. 2014년에는 
원예 제품의 수입액이 478억불로 다시 뛰거나 2013년보다 8%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신선 과일과 야채, 가공 과일, 와인, 맥주 그리고 
정유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 제품들의 상승세에 대한 추측은 수입 
단가 유지와 내년 수입량 증가를 가정으로 한다.

2013년 식물성 기름의 예상 수입액이 낮아진 이유는 단가는 9%, 수입량
은 1.5% 하락했기 때문이다. 

코코넛 오일은 2012년 메트릭 톤당 1,100불,  2011년 1,700불이였는데 
835불로 낮아졌다. 팜 오일은 2012년 940불 2011년 1,077불에서 760불
로 하락했다. 수입 지방종자 제품(깻묵과 깻묵가루를 제외한)의 단가 역
시 낮아졌다. 올리브오일을 제외한 비열대성 식물성 기름과 지방종자 수
요 역시 줄어들었다.

미국의 굵은 알갱이와 가공 곡물, 사료에 대한 수요가 2012년부터 지금
까지 이들의 총 수입량을 22% 상승시켰다. 밀과 옥수수 수입량 또한 증
가했다. 수입 사료는 2013년 가공 곡물 제품이 5억불 증가에 크게 기여
했다. 2013년 곡물과 사료 제품의 수입액은 총 116억불이 되거나 2012
년보다 21억불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옥, 수수 그리고 오트의 국
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굵은 곡물 수입이 15억불 줄어들어 2014년에는 
곡물 및 사료제품의 수입액이 8억불 하락한 108억불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2014년 유제품과 가죽의 총 수입액은 11억불 정도 증가하여 151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8억불의 증가는 소고기와 송아지고기가 차지
한다. 2014 회계연도 미국의 소고기 수입액은 단가 상승과 수입량 증가
로 대략 46억불로 예상된다. 2013년 현재까지 뉴질랜드와 멕시코로부터
의 소고기 수입은 늘어났지만 캐나다와 호주로부터의 선적은 하락했다. 



2013년 소의 수입이 2백만 마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이유
는 멕시코에 소의 재고가 점점 줄어들면서 멕시코로부터의 선적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돼지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2013년 돼지 수
입량 또한 줄어들었다.

지역별 수입                                     

2013년 열대 산물과 제품의 가격이 더욱 떨어지면서 라틴아메리카와 아
시아 수입품 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유럽과 유라시아의 수입품은 
NAFTA 수입품과 같은 속도로 가격이 올라갔다. 또한 2013년도 첫 3사
분기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한 수입품 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올랐
다. 또한 주요 해외 공급국가들 중 터키, 칠레, 아르헨티나, 캐나다 그리
고 호주의 농업 수입품 가격이 가장 빠르게 올랐다.

2013년 6월 수입양이 10.7% 늘었는데 이는 터키, 호주, 멕시코, 말레이
시아 및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두 자릿수 수익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세 
자릿수 선적량 증가에서 나타난다. 열대산물 가격이 낮아져 소비를 부추
겼기 때문에 2013년 현재까지 총 선적량은 개도국은 10.5%, 선진국은 
6.7% 증가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은 수입품 가격이 
6.2% 상승한 반면 개도국은 2.7% 떨어졌다. 미국의 이자율이 오름에 따
라 내년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면, 해외제품 수입과 달러의 구매력은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6> 2012-14년 미국의 국가별 농업 수입액


